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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광주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63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
을 향상시키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간호교육현장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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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vidence on how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n produc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in 
Gwangju. The data collected was for 263 such students. It was analyzed with SPSS 23.0 for window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study used Sobel.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ositively influenc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Secondly,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improve subj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t also suggests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hould be provided in nursing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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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이 이루어야할 중요한 과업은 삶에 대해 다양
하게 탐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진로
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1]. 따라서 대학시절의 진로
준비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의 용이성으로 간
호학을 선택하고[2],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미리 결정되어 다양한 진로를 찾기보다는 대부분이 대
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3], 이론과 실습이 병행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교
과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로준비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직업세계로 입문하게 된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
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감당할 책임감과 동기부여
가 되지 않아 쉽게 이직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5]. 전체 보건직종 중에서 간호사 직종의 이직의도
는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6],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42.7%로 전체 간호사의 평균 이직율 13.9%
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 신규간호사
의 이직은 업무 부적응[7], 직업적 목표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5], 간호대학생과 같이 자신의 분야가 애초
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느
끼는 경향이 있기에[8],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다양한 임상 현장의 적응을 위해서 대학생활 동
안 구체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강
화해줄 필요가 있겠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혹은 자
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
는 다양한 준비활동이다[9]. 진로준비행동은 자신과 직
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
의 소견 및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념, 준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상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인 비판적 사
고가[10] 진로준비행동의 전제조건으로 중요성이 인정
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마음가
짐이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기 위
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11]. 현재까지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이나 교과과정 측면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으나[12][13],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 경우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14-16]와, 문제해결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17]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리더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창의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
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
에 있다. 이에 본인의 진로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
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과업 달성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18]. 셀프리더
십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및 통제성을 통해 진로결정에 필요한 인지심리 
행동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19], 진로지도 관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진로준비행동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성이 보고되고 있다[20-22]. 또한 진
로결정의 심리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인에 
맞는 진로를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23]. 무엇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
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24]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25][2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
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
[13][14][27-29],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30],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20-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25][26]
의 관계 및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서로 관련성
을 가지고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비판적 사고성향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
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간호학과는 인증평가 기준에 맞춘 성과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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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기에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
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학생들은 진로정보를 주로 
대중매체,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
다[2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
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진로
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직업적 목표설정과 달
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진로란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
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진로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
동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
는 행동적인 측면의 개념인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지도
나 진로상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지적, 태도적 사항
이 아니라 행동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개되
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핵심적인 초점은 “진로문제와 관
련하여 당신은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며, 
구체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 직업세계를 이
해하기 위한 행동, 진로지도 관련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교재, 장비, 기기 등의 구입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9]. 즉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
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체적이고 구
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을 내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일컫는다[9].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설정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마음
가짐이나 태도에 관한 것으로[10], 비판적 사고를 잘하
려면 지식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비
판적 사고능력인 비판적 사고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

를 중요하게 여기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고성향을 갖추
어야 한다[11]. 비판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뛰어난 사
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사고능력을 사용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비판적 사고는 실질적으
로 일어날 수 없기에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11]. 

간호사가 겪는 다양한 임상실무현장에서 비판적 사
고는 합리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 사고
로 여겨지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
는 중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2]. 간호대학생의 비판
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을 변인으로 하여 관계나 
영향을 검증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으나, 간호대학생
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양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4-16], 문제해결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진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겠으며, 이를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목
적달성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틀을 확립하여 나가는 것
이다[18]. 다시 말하면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달리 자기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
치는 과정으로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서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 즉 개별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9].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자발적인 능력발휘를 
통해 미래의 간호실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질로 여겨지고 있으며[15],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
행동의 향상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
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면서[31][32], 
셀프리더십의 주요 요인인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가 학
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게 하는데 있어 자신의 진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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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능동적으로 탐색하도록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31]. 또한 제남주와 방설영의 연구
(2018)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요인이 비판적 사고성향임을 보고하면서, 비판
적 사고성향의 증진이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13], 여러 선행연구들에
서도 간호대생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4][27-29].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과 함께 
두 변인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33],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영향력은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진로와 관
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34]. 진로
결정과 진로중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다른 영역보다 진로 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3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행동준비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으며[25][2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
이 강조되고 있다[25].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면서[36][37], 진로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진로선택 부터 
진로준비과정 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36].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25][26]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
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설과 함께 두 변인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

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연구
의 모형과[그림 1]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칠 때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가설 3.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의 간호대학생으로, 설문지

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설
문지 응답 내용이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임을 알린 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사
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인 14개(인구사화학
적 특성 10개, 연구변인 4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94명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간호학과 전체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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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설문지 응답내용이 불충분
한 23부를 제외한 263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
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윤진(2004)[3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의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
미한다. 윤진(2004)[3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KMO 값은 .802, Bartlett 검정결
과 p=.000이며,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0.4이상으로 나
타났다[표 1].

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2002)[39]이 수정하여 타당화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신용국, 김명소
와 한영석(2009)[40]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
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93이었
고, 신용국, 김명소와 한영석(2009)[40]의 연구에서는 
.70∼.87,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셀프리더십의 
KMO 값은 .858, Bartlett 검정결과 p=.000이며, 요인
적재량과 공통성 0.4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1996)[41]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10
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
(2000)[42]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3∼.83이었고, 이기학과 이학주(2000)[42]의 연구

에서는 .68∼.89,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진로결정 
지기효능감의 KMO 값은 .870, Bartlett 검정결과 
p=.000이며,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이 0.4이상으로 나타
났다[표 1].

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김봉환과 김계현(1997)[9]

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16문항 9점 척도를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와 학내 진로 관련 상담센터들
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한 이명숙
(2003)[43]의 도구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고, 이명숙(2003)[43]의 연구에서는 .88,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의 KMO 값은 
.842, Bartlett 검정결과 p=.000이며, 요인적재량과 공
통성이 0.4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인의 평
균은 기술통계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 타당도 확
인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셀
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위계회귀
분석법을 활용한 Baron과 Kenny(1986)[44]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전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
시켰으며,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회
귀모형의 적합성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 분포
와 등분산성을 검정하였으며,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1982)[45]를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44]의 매개효과 검정절차 및 충족
조건은 1단계, 독립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회귀분석 
시 유의한 영향, 2단계, 독립변인에 대한 종속변인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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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 시 유의한 영향, 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에 대한 종속변인의 회귀분석 시 매개변인이 반드
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이때,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
단계 회귀분석에서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 유의하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한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나이는 
24세 미만이 95.8%, 성별은 여자가 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년은 1학년 19.8%, 2학년 27.0%, 3학년 
33.1%, 4학년 20.2%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중’정도가 75.3%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활동은 ‘무’가 
57.8%였으며, 학과지원 동기는 유리한 취업 27.4%, 적
성과 흥미 21.3%, 안정적인 직업 19.4%, 가치 있는 직
업 16.0%, 주변사람의 권유 11.4%, 성적에 따라 4.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학기평점은 68.4%가 B∼B+였
고,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중’정도라는 응답이 91.3%
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66.2%가 ‘중’정도라고 응
답하였으며, 취업경험은 ‘없다’가 95.1%를 차지했다[표 
2]. 

표 1.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타당도와 신뢰도
변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문항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1 .742 .617

.802 .84

.813 .793

.853 .92

.738 .642

.870 .90

.684 .630

.842 .89

2 .747 .662 .843 .809 .733 .790 .710 .597
3 .763 .692 .591 .645 .446 .631 .703 .545
4 .810 .695 .611 .724 .621 .638 .791 .677
5 .498 .527 .575 .475 .526 .448 .741 .687
6 .409 .497 .599 .708 .659 .566 .591 .604
7 .443 .551 .812 .743 .790 .761 .408 .407
8 .422 .665 .832 .768 .673 .658 .525 .737
9 .773 .654 .759 .685 .568 .666 .777 .744
10 .680 .621 .863 .794 .569 .637 .787 .689
11 .786 .694 .799 .816 .600 .528 .843 .786
12 .716 .609 .756 .666 .736 .581 .516 .637
13 .497 .551 .556 .615 .753 .728 .598 .587
14 .567 .675 .619 .660 .514 .545 .800 .745
15 .525 .535 .687 .725 .660 .678 .691 .715
16 .679 .535 .821 .777 .773 .739 .725 .631
17 .525 .516 .795 .736 .815 .755 .597 .481
18 .767 .770 .762 .689 .737 .671 .538 .582
19 .510 .535 .644 .671 .650 .540 - -
20 .739 .574 .640 .762 .630 .634 - -
21 .659 .622 .704 .654 .521 .585 - -
22 .805 .689 .731 .664 .557 .590 - -
23 .420 .452 .594 .498 .553 .609 - -
24 .689 .668 .777 .697 .676 .670 - -
25 .778 .623 .822 .832 .744 .701 - -
26 .494 .439 .812 .828 - - - -
27 .647 .747 .826 .830 - - - -
28 - - .499 .659 - - - -
29 - - .774 .696 - - - -
30 - - .746 .772 - - - -
31 - - .704 .719 - - - -
32 - - .660 .616 - - - -
33 - - .791 .757 - - - -
34 - - .766 .707 - - - -
35 - - .695 .748 - - - -

A: 요인적재량, B: 공통성, C: KMO, D: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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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준비행동                             (N=263)

특성 구분 N(%) 진로준비행동
M±SD t/F(p)

나이 24세 미만 252(95.8) 2.57±.40 3.71
(.199)24세 이상 11(4.2) 2.73±.57

성별 남자 29(11.0) 2.46±.53 6.73
(.206)여자 234(89.0) 2.59±.39

학년

1학년 52(19.8) 2.62±.35
1.01
(.390)

2학년 71(27.0) 2.56±.49
3학년 87(33.1) 2.52±.39
4학년 53(20.2) 2.64±.36

대학생활
만족도

상 24(9.1) 2.38±.36
5.47
(.005)중 198(75.3) 2.57±.41

하 41(15.6) 2.71±.41
동아리
활동

유 111(42.2) 2.66±.38 1.88
(.008)무 152(57.8) 2.52±.42

학과
지원동기

적성과 흥미 56(21.3) 2.62±.37

3.08
(.010)

유리한 취업 72(27.4) 2.55±.42
가치있는 직업 42(16.0) 2.72±.33
안정적인 직업 51(19.4) 2.61±.38
성적 12(4.6) 2.31±.48
주변사람 권유 30(11.4) 2.44±.05

지난학기
학점평균

상(A∼A+) 30(11.4) 2.54±.36
10.70
(.000)중(B∼B+) 180(68.4) 2.52±.39

하(C 이하) 53(20.2) 2.80±.42

경제상태
상 15(5.7) 2.42±.33

1.25
(.287)중 240(91.3) 2.59±.41

하 8(3.0) 2.54±.45

건강상태
상 68(25.9) 2.57±.43

0.02
(.976)중 174(66.2) 2.58±.41

하 21(8.0) 2.59±.32

취업경험 유 13(4.9) 2.89±.36 0.13
(.005)무 263(95.1) 2.56±.41

2.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3].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53점
(SD=.33)이었고,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43점(SD=.43)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53점(SD=.41)이었고,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58점(SD=.41)이었다.

표 3.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정도                   (N=263)

변수 M SD
비판적 사고성향 3.53 0.33
셀프리더십 3.43 0.4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53 0.41
진로준비행동 2.58 0.41

3.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비판적 사고성향
(r=.366, p<.01), 셀프리더십(r=.545,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06,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진로준비행동은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493,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560, p<.01)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532,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N=263)

변수 1 2 3 4
비판적 사고성향 1
셀프리더십 .493**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60** .532** 1
진로준비행동 .366** .545** .506** 1
**<.01

4.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대학생활만족도(F=5.47, p=.005), 동아리 
활동(t=1.88, p=.008), 학과 지원동기(F=3.08, p=.010), 
지난학기 학점평균(F=10.70, p=.000) 및 취업경험
(t=0.13, p=.005)을[표 2] 더미변수 처리 후 통제변인
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Baron과 
Kenny(1986)[4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결과를 제시한 [표 5]
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966으로
(1.869<d<2.131) 종속변인은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
으로 나타났다. 변인에 대한 공차한계는 .362∼.962로 
0.1이상이었고, VIF 지수가 1.094∼2.764로 10미만 
이므로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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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잔차의 정
규성과 등분산 검정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검정을 실시
한 결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고, 잔차가 정규성
(Kolmogorov-Smirnov’s p=.120>.10) 가정을 만족
하여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에
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1단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
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인인 셀프리더십(β
=.469,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6%였다(F=18.134, p<.001). 2단
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
인인 진로준비행동(β=.33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
명력은 27%였다(F=11.858, p<.001). 3단계에서 비판
적 사고성향과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을 함께 독립변
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셀
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β=.48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
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2%였다(F=20.523, 
p<.001).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
에 유의하지 않았고, 회귀계수가 .335에서 .094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
비행동의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완전 매개변인
으로 확인되었다(Z=6.181, p<.001)[표 5][그림 2].

4.2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가설 3은 지지되었다. 1단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
인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β=.553,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7%였다
(F=28.411, p<.001). 2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비
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β=.335,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
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7%였다(F=11.858, 
p<.001). 3단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매개변수인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
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β=.45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을 설
명하는 설명력은 38%였다(F=17.282, p<.001). 3단계
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하지 않
았고, 회귀계수가 .335에서 .08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의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변

표 5.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263)

매개변수 단계 B β t R2 △R2 F Sobel test
SE Z

셀프리더십

1.비판적 사고성향→셀프리더십 .645 .469 9.481*** .364 .343 18.134*** .068

6.181***
2.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415 .335 5.976*** .272 .249 11.858***

3.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진로준비행동 .422 .401 20.523***

 1)비판적 시고성향→진로준비행동 .116 .094 1.610
 2)셀프리더십→진로준비행동 .464 .486 8.105*** .05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비판적 사고성향→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82 .553 11.593*** .472 .456 28.411*** .059

5.747***
2.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415 .335 5.976*** .272 .249 11.858***

3.비판적 사고성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381 .359 17.282***

 1)비판적 사고성향→진로준비행동 .104 .084 1.307
 2)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457 .454 6.673*** .06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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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확인되었다(Z=5.747, p<.001)[표 5][그림 2].

그림 2.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
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

Ⅴ. 논의 및 결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전
문직 간호사로서 명확한 직업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임
상에서의 간호실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학과정에서 부터 진로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간
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에 영향하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
수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
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
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4-16]와 체육전
공대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7]를 통해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12],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을수록 진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해결과 대처할 수 있
는 역량이 강화되어 진로준비행동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
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이나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고[12][13],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
동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가 없어 결과가 의미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간호교육
과정 내에서 사고기술, 즉 인지적인 측면인 비판적 사
고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는 점과 실천적인 측면인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위
해서 행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주로 사고성향보다는 사고기
술 즉 사고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고 있다
[20].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
인 방법론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20].

둘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으면 셀프리더
십이 높아져서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나타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으면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을 
함에 있어 비판적 사고성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통
해 자기 주도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승시켜 능
동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비판적 사고성향
과 함께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셀프리더십[46],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25]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
과가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20-22]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
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25][26]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발달
되면,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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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도움과 목표성취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계
획이 확고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 스
스로가 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자
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
으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함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본다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
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7]. 셀프리더십은 꾸준한 학습과 훈련
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고[22],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 
대리 학습, 사회적 설득 등으로 함양될 수 있기에[47] 
이와 관련된 교육이 대학시기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하겠으며,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 향상을 위해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셀프리더십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량강
화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간호대학에서는 이를 
위한 유용한 토대를 구축하는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필
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역량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되는 기질로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보다 사고나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역량
들은 단시간에 변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일회성 교육프로그램 보다 학년에 따라 계속적이고 체
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겠으며, 진로지도를 통해 학
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다양한 진로준비활동을 선
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에서는 비판적 사
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적
인 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역량강화는 대학생활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

인 진로에 대한 고찰과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과 다양한 임상 현장의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하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여,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한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
로 검증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
어 표집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
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에 본 연구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89%를 차지한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변인으로 남자 간
호대학생과 여자 간호대학생간의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
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좀 더 다양하게 검
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심
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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